
 

<충성인가 열매인가> 

 

    -- 정영민 목사 

 

충성만 하면 열매는 없어도 되는가, 아니면 꼭 열매가 있어야 충성한 것인가?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충성에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두 달란트를 가지고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신 주인의 칭찬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 

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리라”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은 

자로 재지 않으시고 저울로 다신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기고 

만족했다면 그것도 충성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닐 것입니 

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은 칭찬을 받았던 것입 

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충성만 하면 되고 열매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자신 

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열매만 

을 중시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그 

열매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열심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충성과 열매 맺음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책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옆집 정원이 늘 더 푸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옆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충성했는지 아닌지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충성의 기준은 치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충성의 모범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했습니다. 대충 

적당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을 죽음에서 살리시기까지 하나님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어느 것 하나 대충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충성에 

도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치열함이 생깁니다. 

 

셋째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에 든든히 붙어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충성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충성은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오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영성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으로 진짜로(!)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